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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 경계근무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화재예방 특별 경계근무가 실시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23일 까지 사흘간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를해 대보름 행사장 
인근에 소방차량과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구 화재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 합니다.
또 산불취약지와 등산로에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농부산물 불법 소각등을 집중 단속 
합니다.

삼척 근덕농공단지 화재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삼척시 근덕면 농공단지에 있는 하수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인력 40여 명이 진화에 나서 3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으며,
3,300제곱미터의 공장 1동과 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 9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 안에서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
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제조공장서 화재…4천만 원 피해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안의 건설자재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내부 
8백 제곱미터를 태우고 4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휴일이어서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휴일 화재 ․산악사고 잇따라

오늘 낮 12시 10분쯤 삼척시 근덕면의 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
위치 패널 공장 건물 천 600여㎡를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엔, 인제군 북면 설악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온 산
악회 회원 44명이 길을 잃어 1시간 20여분만에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강원 해빙기 맞아 산악사고 잇따라
 
 해빙기를 맞아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오후 4시13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병풍바위 인근에서 산악회 회원 22명
이 길을 잃어 산악 구조대가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군 병력과 함께 산악 회원들
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통화연결은 원활히 되고 있다.
앞서 20일 오후 1시30분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에서 A(51)씨가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일행에 인계됐다. 
또 오후 1시36분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 정상에서 B씨(45·여)가 발목에 부상
을 입었다. 구조대는 B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